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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아이앤씨, 주주환원정책 조기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한다

	· 2026~2027년 약 42만주씩 소각, 장부가 기준 총 60억원 규모
· 별도 당기순이익 20% 환원재원으로…최저배당 350원→400원 상향
· 예측 가능한 주주환원 체계 구축 및 안정적 배당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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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아이앤씨(신세계I&C)가 2027년까지 자기주식 약 84만주를 전량 소각하고, 현금 배당 재원을 별도재무제표 기준 연간 당기순이익의 20%로 변경한다. 주당 최저 배당금도 기존 350원에서 400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신세계아이앤씨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주환원정책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주요 내용은 자기주식 소각, 배당재원 산정 기준 변경과 최저배당금 상향 등이다.
먼저 신세계아이앤씨는 자기주식 835,090주를 2026년과 2027년 각각 약 42만주씩 소각한다. 이는 자사주 신탁 취득으로 확보한 물량으로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약 6%에 해당하며, 소각 예정 금액은 장부가 기준 약 60억원이다.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 소각인만큼 자본금은 감소되지 않으며, 전체 발행 주식수 감소로 인한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환원재원 산정 기준은 기존 영업이익 기준에서 별도 재무제표 기준 연간 당기순이익의 20%로 변경한다. 주주환원 규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환원 재원 산정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재정비했다.
주당 최저 배당금도 기존 350원에서 400원으로 약 14% 상향한다. 환원재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주당 400원보다 낮더라도 최소 400원을 배당하게 된다.
이번 주주환원정책은 2026년부터 2027년 사업연도까지 적용되며, 정책기간 종료 후 경영 환경을 고려해 재검토할 예정이다.
신세계아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주주환원정책 개편은 투자자에게 보다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환원 기준을 제시하고, 주주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며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사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회사의 성장과 주주환원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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